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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 임직원에 과태료 부과
조사방해 3명에 총 2000만원 … 밀가루 담합 조사중 서류 빼돌려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카르텔) 조사를 방해한 CJ 임직원 2명이 총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

다.

공정위는 7월18일 조사과정에서 관련서류 일부를 외부로 빼돌려 폐기한 CJ 임직원 4명 가운데 정OO 상무

와 신OO 부장에 대해 각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조사방해에 관여한 홍OO 팀장과 김OO 팀장에 대해서는 “방해행위가 인정되지만 상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고 조사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없었으며 폐기된 서류를 원상회복해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

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부당 공동행위 조사 대상품목과 관련해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지만 밀가루 가격담합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05년 4월 삼성토탈이 담합조사 과정에서 관련서류를 빼돌려 파기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방해 관련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감경혜택 제외, 과징금 가중부과 등의 대책을 마

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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